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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김민정*

Kim Minjeong*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
기도 H시에 소재한 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112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다회귀분석

을 통해 각 변인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은 행복

플로리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교직인성이 나머지 두 변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인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능동적 동기

및 수동적 동기, 보편인성, 노력의 꾸준함 요인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교직선택동기 및 인

성, 그릿의 향상을 통한 행복플로리시 증진 프로그램 설계 및 이의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112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f a university in City H, Gyeonggi Province.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flourishing. Among these variables, teaching 
personality had a relatively stronger impact compared to the other two variables. Furthermore, examining the 
impact of sub-factors of the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and grit on 
flourishing revealed that active and passive motives for teaching, general personality, and consistent effort 
influenced the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suggests 
further research on the design and verification of a program to promote flourish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Flour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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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은 인간 삶의 최종 목표이자,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요소

이다. 행복의 유의어로 언급되는 단어가 삶에 대한 만

족감, 정서적 충만감, 주관적 안녕감 등임을 고려해 보

면[1],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의혼란, 정서적 빈곤, 자살률

의 증가 등으로 얼룩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행복이 얼

마나 가치있는 요소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 준다.

행행복감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지만, 특

히, 어린 시절 경험한 행복감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의 행복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3], 이론적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

해 이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 오고 있다.

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은 유아가 행

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4],[5],[6].

유아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성인을 모방하는 경

향이 강하며[7], 이들의 정서 상태에 쉽게 영향을 받기

에[8], 유아교사의 행복이 유아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9].

행복한 유아교사는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를

바탕으로 유아 및 동료교사, 학부모 등의 타인과 바람

직한 관계(positive relationship)를 맺고, 자신의 업무에

몰입(engagement)하며, 그로부터 의미(meaning)를 찾

아, 궁극적으로 성취(achievement)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사람이다. 이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Seligman[10]

제시한 플로리시(flourish)의 개념과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행복은 일시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며,

누구나 이를 높은 상태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음을 강

조하고, 이와 같은 행복의 ‘번영’ 상태를 ‘플로리시

(flourish)’라고 명명하였다. 황해익과 탁정화[11]는 이와

같은 지속적 행복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행

복플로리시(flourishing)’라고 명명하였으며, 긍정적 정

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라는 요소의 조화를 바탕으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행

복플로리시란 단순히 순간적인 욕구 충족의 개념으로

서의 행복이 아닌 삶의 가치와 의미 추구를 위한 노력

을 강조하는 보다 고차원적이며 실천적 차원에서의 행

복 개념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복플로리시한 유아교사는 유

아와 보다 질높은 상호작용을 하며[4], 교사로서의 효능

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12], 높은 직무 효율성을 바

탕으로[13], 직무에 대한 높은 헌신과 열정을 보이게 된

다[14]. 즉, 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는 궁극적으로 유

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유아교사를

준비하는 단계인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6],[15].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으며[8],[10], 이

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는 달리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12]. 교원양성과정 전체를 통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을 습득한 예비유아교사는 자신

만의 행복플로리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꾸준히 노

력해 나갈 것이며, 이후에도 행복한 유아교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16]. 이에, 어떠한 요인들이 예

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는 것은 유아교사의 행복과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질 향

상을 위한 의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첫 번째 변인은 교직선택동기이다. 교직선택

동기란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계기와 이유

를 뜻한다[17]. 일반적인 직업적 선택 동기가 직업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직선택동기

또한 교직으로의 입직과 이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이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며[19],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적성[20], 교사효능감[21],

교직에의 헌신[22]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직선택동기는 대학생활 중 만족감[20],

[23]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

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24]. 삶에 대

한 기쁨과 만족감이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10],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는 행

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교직선택동기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구분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를 능동적, 수동적, 물질적 동기로 분류

한 Huberman[25]의 구분 방법을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

한다. 능동적 동기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선택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로, 가르치는 일과 유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교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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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주변의 조언이나 환경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물질적 동기는 교직이 주는 경

제적 이점과 근무조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직을

선택하는 외재적 동기를 뜻한다[26].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

다. 먼저, 홍지명과 이신영[6]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

의 교직선택동기 중 능동적, 물질적 교직선택동기는 교

직적성과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행복플로리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선행연구들

은 행복플로리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만족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인데, 백승학과 서동미

[20]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중 능

동적 동기가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윤지현, 어성연, 경미선[23]의 연구에서는 능동

적, 수동적 교직선택 동기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는 능동적 교

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보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

택동기는 행복플로리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에서도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

이 클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복플로리시

에 대한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복플로리시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심리사회적 변인은 교직인성이다. 인성은 지속적이

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이자[27], 개인의

독특한 성품을 의미한다[28]. 인성은 종종 사람됨이나

도덕성과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곤 하지만, 교사로서 요

구되는 인성은 유아에 대한 이해와 사랑, 봉사성, 자발

성, 인내심, 적극성, 융통성, 정서적 안정감 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 다른 직군의 것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29]. 선행연구에 의하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성은

교직적성[30], 교사효능감[12] 및 교직윤리의식[31]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훌륭한 인성을 지닌 사

람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32], 인성은

행복플로리시의 구성요소인 긍정적 정서, 긍정적 관계,

의미 등의 요소[10]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가 교직인성과 행복플로리시

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강현미와 박소윤[15]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과 그 하위요인인 인간애,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이 행복플로리
시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중 긍정적 자아개념

과 사회관계 요인이 행복플로리시를 예측하는 변인이

라고 언급하였다. 엄은나[33]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

사의 인성과 그 하위요인이 모두 행복플로리시와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긍정적 자아개념 및 직무수행과 행복플로리시의 관련

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연과 백승선[16]

의 연구 역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은 행복플로리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그 중 창의·인성 요인이 행복

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선행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과 행복플로리

시의 일반적 관계를 입증하고 있으나, 그 하위요인들로

상정된 인간애,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은 직업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추

어야 할 인격적 특성과 교사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성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교직인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3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김경령과 서은희[34]의 견해를 바탕으로, 예비유아

교사의 교직인성을 자기조절, 사회성, 도덕성을 그 하위

요인으로 하는 보편인성과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을 그 하위요인으로 하는 교사인성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각 요인과 행복플로리시와의 관련

성을 탐색하여, 예비교사교육에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

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그릿(grit)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열정과 노력을

의미한다[35]. 이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 스

트레스를 이겨내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노력

을 유지하는 힘 등과 관련 있기 때문에[35],[36], 교사

및 예비교사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는 변인이다. 예비유아교사는 교원양성과정

중에서 여러 과목의 전공과 교직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

움과 협동과제 상황 등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실

습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37]. 이에, 그릿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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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비유아교사의 학업과 진로를 지속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다[38].

그릿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35], 그릿은 행복감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5]. 실제로, 그릿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

과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9],[40], 그릿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몰입을

잘 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41]. 해당 변인이 행복플로리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임을 상기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은

행복플로리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릿은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을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갖는다[35]. 관심의 일관성은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며, 목표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지속된 관심을 의미한다. 또한, 노력의 꾸준함은 끈기라

는 말로 대변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

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인내

와 의지를 뜻한다[36],[42].

선행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이 행복플로리시

와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

치된 연구결과를 보이나[37],[42],[43], 그릿이 행복플로

리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박진홍, 서현아, 김수진[42]

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은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 요인인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 순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주와 김병만[43]의 연구에

서 그릿은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하위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에 미치는 그릿과 그 하위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환경의 마련에 기초적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예비유아교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유아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은 행복플로리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은 행복플로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H시에 위치한 한 전문대학 3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2023

년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 연구자의 학년별 수업 시

간을 통해 대면으로 배부 및 수거되었으며, 총 응답

117부 중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한 11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1학년이 전체의 13.4%에 해당하는 15명, 2학년은 39.3%

인 44명, 3학년은 전체의 47.3%에 해당하는 53명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7%인 3명이었으

며, 나머지 109명의 학생은 모두 여학생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 교직인성 측

정도구, 그릿 측정도구, 행복플로리시 측정도구가 각각

활용되었다. 각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것으로, 연구 시작 전,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표현의 양호도를 점검받은 후, 신뢰도 분석을

거쳐 연구에 활용하였다.

1)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

교직선택동기 측정을 위한 도구는 Huberman[25]의

교직선택동기 분류를 활용하여 남궁미경[26]이 선행연

구들을 참조하여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분류를 위

한 맥락으로 수정·개발한 15문항의 5점 Likert 측정도

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능동적 동기(예시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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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

여서) 5문항, 수동적 동기(예시문항 : 교육자에 대한 사

회적인 존경도 및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여) 5문항,

물질적 동기(예시문항 :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용이하

다고 생각해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의 최종 신뢰도

(Cronbach α)는 각 하위요인별로 능동적 동기가 .87, 수

동적 동기는 .83, 물질적 동기는 .74이며, 교직선택동기

의 전체 신뢰도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직인성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교직인성 측정도구는 김경령

과 서은희[34]가 예비교사의 교직인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한 32문항의 5점 Likert 측정도구를 활

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등 직업의 구분 없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보편인성 14문항과 ‘나는 교직에

대한 가장 좋은 사회적 대우는 신뢰와 존경이라고 생각

한다’ 등 교사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교사인성 1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교직인성 측정

도구에 대하여 Cronbach 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보편인성은 .86, 교사인성은 .93으로 나타났고,

전체 교직인성의 신뢰도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릿 측정도구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et al.[35]의 그릿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이수란[36]이 번

역·개발한 12문항의 그릿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때때로 새로운 생각이나 일 때문에 기존에 하

고 있는 생각이나 일이 방해를 받는다(역채점 문항)’ 등

관심의 일관성과 관련된 6개 문항과 ‘나는 수 년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본 적이 있다’ 등 노력

의 꾸준함과 관련된 6개의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5번 문항(나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목표나 관심사에 흥

미를 갖게 된다)을 제외한 11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

하였으며, 최종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관심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값은 .72,

노력의 꾸준함에 대한 신뢰도는 .70이며, 전체 그릿의

신뢰도는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복플로리시 측정도구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측정을 위해 Butler와

Kern[44]의 행복플로리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한

강현미와 박소윤[15]의 연구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

는 긍정적 정서(예시문항 : 전반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긍정적 기분을 느낍니까?), 몰입(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자주 몰입합니까?), 긍정적 관계(예시문항

: 당신은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미(예시

문항 :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어

느 정도 가치롭고 보람이 있다고 느낍니까?), 성취(예시

문항 :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 설정한 중요한 목표

를 성취합니까?)를 측정하는 15문항의 측정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강현미와 박소윤[15]은 해당 도구를 원 도

구와 같은 11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일반적으

로 Likert 척도의 가장 최적의 응답항목 개수는 5개로

알려져 있고[45], 복잡한 응답항목 수가 오히려 응답자

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46], 응

답항목의 수에 따라 데이터의 속성이 유의미하게 변화

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47], 본 연구

에서는 다른 변인들의 측정도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1점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활용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활용된 행복

플로리시 측정도구의 최종 신뢰도는 Cronbach α=.94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

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술통계분석을통해각 변인들의평균과 표

준편차를 살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의 특성을 점검해 보았다.

다음으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독립변인

및 그 하위요소와 종속변인 간의 기본적 관련성을 점검

해 보았다. 이후,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

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해당 변인과 그 하위요인들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고행복플로리시를종속변수로한두차례의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어떠한 변인이 예비유아교사의행복플

로리시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지그인과관계를검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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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한 모든 통계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24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

플로리시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

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각 변인과 그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112

Variables MIN MAX M SD

1. 교직선택동기 2.20 5.00 3.24 .50
1-1. 능동적 동기 1.40 5.00 3.79 .73
1-2. 수동적 동기 1.20 5.00 3.10 .73
1-3. 물질적 동기 1.00 5.00 2.83 .79
2. 교직인성 3.09 5.00 4.39 .39
2-1. 보편인성 2.64 5.00 4.36 .41
2-2. 교사인성 3.22 5.00 4.42 .45
3. 그릿 1.91 4.73 3.14 .47
3-1. 관심의 일관성 1.00 4.60 2.84 .65
3-2. 노력의 꾸준함 2.33 5.00 3.37 .54
4. 행복플로리시 2.33 5.00 3.87 .62

분석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성에 대한 평균 값

이 M=4.39(SD=.39)로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평균이

M=3.87(SD=.62)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의 평균은 M=3.24

(SD=.50)이며, 그릿의 평균은 M=3.14(SD=.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교직선택동기 중에서는 능동적 동기의 평균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3.79, SD=.73), 물질적 동기가

M=2.83(SD=.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인

성 중에서는 교사인성의 평균이 M=4.36 (SD=.41)이 보

편인성의 평균인 M=4.36(SD=.41)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릿의 하위요소 중에서는 노력의 꾸준함에

대한 평균이 M=3.37(SD=.54)로, 관심의 일관성에 대한

평균인 M=2.84(SD=.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

플로리시의 상관관계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

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직인성 및 그의 하위요인과 행복

플로리시 간에 r=.55(p<.01)에서 r=.63(p<.01)까지로 가

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직선택동기

와 그 하위요인 중 능동적 동기 및 수동적 동기와 행복

플로리시 사이에 r=.33(p<.01)에서 r=.47(p<.01)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그릿과 행복플로리시는 r=.31(p<.01)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그릿의 하위요인 중 노력의 꾸준함과 행

복플로리시와의 상관관계는 r=.52(p<.01) 수준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변인들과 행복플로리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며, 교직선택동기 중에는 능

동적 동기가 수동적 동기보다 행복플로리시와 더욱 높

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선택동기

중 물질적 동기(r=.00, p>.05) 및 그릿의 하위 요인 중

관심의 일관성(r=-.03, p>.05) 요인은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행복플로리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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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N=112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3 3-2 3-2 4

1. 교직선택동기 -

1-1. 능동적 동기 .59** -
1-2. 수동적 동기 .83** .36** -
1-3. 물질적 동기 .61** -.14 .33** -
2. 교직인성 .36** .59** .21* -.04 -
2-1. 보편인성 .24* .40** .11 -.01 .87** -
2-2. 교사인성 .41** .63** .24* -.05 .94** .65** -
3. 그릿 .10 .14 .09 -.02 .19* .30** .08 -
3-1. 관심의일관성 -.14 -.08 -.12 -.09 -.09 .05 -.18 .78** -
3-2. 노력의꾸준함 .32** .31** .27** .07 .40** .42** .32** .74** .16 -
4. 행복플로리시 .40** .47** .33** .00 .63** .60** .55** .31** -.03 .52** -
*p<.05, **p<.01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

복플로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하여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을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고 행복플로리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실시 전, 먼저,

Dubin Watson 검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그 수치가 1.81로 정규분포를 의미하는 2에 가깝게 나

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

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세 독립변인이 모두 투

입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30.84, p<.01),

행복플로리시 전체 변량의 46.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461). 다음으로,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각 변인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예비유

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교직인성(β=.52, p<.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릿

과 교직선택 동기가 각각 β=.19(p<.05)로 교직인성보다

는 다소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의 하위요소들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소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행복플로리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실시 전, Dubin Watson 검증을 통해 다중

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그 수치가 1.87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활

용하여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소들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표 4>과 같이, 교직인성 하위요인 중

보편인성, 그릿 하위요인 중 노력의 꾸준함, 교직선택동

기 하위요인 중 능동적 동기 및 수동적 동기가 투입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27.75, p<.01), 행복플

로리시 전체 변량의 5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R2=.509). 한편, 교직선택동기 중 물질적 동기, 교직

인성 중 교사인성, 그릿 하위요인 중 관심의 일관성 요

인은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예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미
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Motivation of the Choosing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N=112

Variables B SE β t F R2

진
입
변
인

교직인성 .82 .12 .52 6.77**
30.84
**

.461그릿 .25 .09 .19 2.65*

교직선택동기 .24 .09 .19 2.5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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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인이 행복플
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Sub-factors of Motivation of the Choosing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N=112

Variables B SE β t F R2

진
입
변
인

보편인성 .61 .12 .41 5.18**

27.75
** .509

노력의꾸준함 .29 .09 .26 3.34**

능동적동기 .14 .07 .17 2.13*

수동적동기 .13 .06 .16 2.11*

제
거
변
인

물질적동기 .61 .12

교사인성 .29 .09

관심의일관성 .14 .07
*p<.05, **p<.01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각 변인간의 상대적인 영향

력을 살펴 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직인성의 하위요인인 보

편인성(β=.41, p<.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의 꾸준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β=.26, p<.01).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β=.17, p<.05)과 수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β=.16, p<.05)은 비슷한 수준으

로, 다른 변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은 행복플로리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교직인

성의 영향력은 다른 두 변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현미, 박소윤[15], 심재연, 백승선

[16], 엄은나[33]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

라 볼 수 있으며, 가르침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교사

의 사람됨을 언급한 선행연구자들[20]의 견해를 뒷받침

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

구들과는 달리, 교직인성을 보편인성과 교사인성으로

구분하여 그와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있다 할 것이다. 즉, 예비

유아교사들이 자기조절, 사회성, 도덕성이라는 보편인

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을 개발 및 실시해야 할 것이며, 예비유아교사의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 등의 교사인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정 인성 관련

정규 교과의 학습(예: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실천적인 인성교육

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5].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행복플로

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강정원[1], 홍지

명, 이신영[6], 백승학, 서동미[20], 윤지현, 어성연, 경미

선[23] 등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예

비유아교사는 행복한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교직에 입

직하기로 결심한 본인의 동기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이것이 내면화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

근 학령인구의 절감과 교권하락 등의 이슈로 인해, 교

직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이미 교

직에 입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지속하려는 동기가

저하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48],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을 선택하는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은 교원양성과

정 전반을 통한 진로교육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

는 과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서현아,

엄세진[37], 박진홍, 서현아, 김수진[42] 등의 연구결과

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증진은 교직을 향한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함의해 주는 것이다. 이는 행복

플로리시가 일시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속

적인 가치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고 할 것이다[10]. 따라서, 교

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

한 학습상담과 튜터링의 확대,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및 탐방, 선배 교사들과의 멘토링 등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957-969,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965 -

을 지원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유지하도

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의 하위요인들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교직선택동기 중에서는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및 수동적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인성 하위요인 중에서

는 보편인성이, 그릿 하위요인 중에서는 노력의 꾸준함

이 각각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에 대

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듯이, 내재적 동

기에 해당하는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이 일관

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수동적 교직선택동기와 물질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은 연구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왔다[1],[6],[20],[23]. 특히, 윤지현 외[23]의

연구는 능동적, 수동적 교직선택동기가 만족감에 영향

을 미쳤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

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능동적 및 수동적 교직선택동기

의 중요도를 다시금 입증해 주었으며, 이의 향상을 위

한 자원의 제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직선택동기 중 물질적 동기는 행복플로

리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

직의 안정성이나 급여 등의 조건이 교사의 행복감을 결

정짓는 요인이 아님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사들이 행복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시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물질적 이점

을 강조하기 보다는 유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학

생의 내면적 동기와 사회적 기여도 등의 수동적 동기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직인성 중 교사인성이 행복플

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

아, 연구자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

나, 교사인성과 행복플로리시 간의 높은 상관관계(<표

2> 참조)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교사인성이 행복플로리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예비유

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는 교사인성보다는 보편인성

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고 할 것이다. 교직인성과 행복플로리시와의 관

계를 연구하였던 여러 선행연구들은 교직인성을 인간

애,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으
로 구분해 왔고, 이와 행복플로리시가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해 왔다[15],[16],[33]. 그러나, 이는 교사로

서 필요한 인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에게 필요한 보

편적 속성을 띤 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

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분류 방법

을 활용한 연구이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속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 연구를 통해 교사

인성과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릿의 하위요소가 행복플로리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관심의 일관성은 행복플로리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노력의 꾸준함만이 행복플

로리시를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유아교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높

은 열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아교사가 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함의해 주는 결과이다. 그릿이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성취되는 특성임을 고려해 볼 때[35], 교원양성기관에서

는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임을 지

속적으로 강조하여, 중도탈락 없이 학업을 잘 마무리하

고, 교직으로 입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릿의 하위요소가 행복플로리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가 두 변인 모두 행

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42]과 두 변인 모두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43]으로 서

로 다른 결과를 산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 역

시 두 변인 중 노력의 꾸준함만이 행복플로리시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선행연구 결과와는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

플로리시에 대한 그릿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을 다양화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그릿 하위요인이

행복플로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

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증진을 위

한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향상 프로그램의 설계

와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보인 연구이기도 하다. 이에, 후

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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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한 3년제 유아교육과에 재

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결과의 일반

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직선

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인들 중 일부 요인이

행복플로리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지 못

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

을 대상으로 각 변인의 효과를 반복하여 검증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통계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

(SEM) 등을 활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입체

적으로 조망해 본다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

를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행복플로리시 향상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를 추가

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해 개

발된 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증진 프로

그램은 개인의 성격 강점에 의한 것[49], 긍정적 관계형

성을 위한 것[50], 인성을 기반으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으나[5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직선택동기 향상

및 그릿의 향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행복플로리시 증

진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연구들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

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예비유아교사가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는 방식

을 체화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현직 교사

가 되었을 때에도 행복한 유아교사로 살아가는 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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